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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9월 47~50   풀이시간 : 

풀이 전 이해도 :         수업 후 이해도 :

[앞의 줄거리] 아들 성기가 역마살 때문에 떠돌이가 될까 봐 걱정

하던 옥화는 그를 정착시키기 위해 체 장수 영감의 딸 계연과 맺어

주려 하지만, 계연이 자기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떠나보내

기로 한다.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

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 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 적삼* 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

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雨水)

도 경칩(驚蟄)도 다 지나, 청명(淸明)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

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 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

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 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

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

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

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 장수 영감은, 서른여

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 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

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

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 하노라면서, 자기의 같은 왼쪽 귓바퀴 위의 검정 사

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 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

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 까지 불러 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나

보는 듯이 재잘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한 형

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

는듸 어쩌겠냐.”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

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

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 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갯골에서 연달아 자

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회에 막

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켜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엿판 하나만 맞춰 주.”

하였다.

“……”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

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

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

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갠 화개 장터 삼거리 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

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엿판을 걸빵해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위

목판에는 새하얀 가락엿이 반나마 들어 있었고, 아래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방물이 좀 들어 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

나, 화갯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녀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체 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

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환히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하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 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겨 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

져,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있을 어머

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해서는, 육자

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 김동리, ｢역마｣ -

* 항라 적삼 : 명주, 모시, 무명실 따위로 된 한 겹의 윗도리.
* 통정 : 통사정. 딱하고 안타까운 형편을 털어놓고 말함.
* 명도 : 마마를 앓다가 죽은 어린 계집아이의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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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을 병치하고 있다.

③ 의식의 흐름을 통해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④ 상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허구성을 강화하고 있다.

⑤ 등장인물의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

48. ㉠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다. ㉠을 (나)의 시
점으로 바꾸어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①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②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

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③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으로 눈물로 씻었다.

④ “부디 나를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⑤ “부디 어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마라.”라고 말하며, 엄마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49. ⓐ와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 ‘항라 적삼’과 ‘고운 햇빛’은 모두 인물의 성격을 드러

내고 있다.

② ⓐ의 ‘목소리’는 ‘뻐꾸기 울음’과 대조를 이루며 비극성을 약

화 시키고 있다.

③ ⓑ의 ‘햇빛’은 ‘유달리 맑게 갠’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

하고 있다.

④ ⓑ의 ‘뻐꾸기’는 ‘화개 장터’와 연결되어 시대적 상황을 나타

내고 있다.

⑤ ⓑ의 ‘버들가지’는 ‘또다시’와 연결되어 갈등이 재현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50.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김동리는 ｢역마｣의 인물들을 통해, 운명을 수용하는 것

이 운명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조화되는 것

이며, 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고 여겼
다.

ㄴ. ｢역마｣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생각과 행동은 적극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어서,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
정하는 현대인들이 공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① ㄱ에 따르면, 성기와 계연의 이별 장면은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보여 주는 장면이군.

② ㄱ에 따르면, 엿장수가 되어 떠나는 성기의 행동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군.

③ ㄴ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계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도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인 인물이군.

④ ㄴ에 따르면, 명도를 불러 보고 그가 한 말을 받아들이는

옥화는 비합리적인 인물이군.

⑤ ㄴ에 따르면, 하동 쪽으로 발을 옮겨 놓는 성기는 소극적 삶의

자세를 보여 주는 인물이군.


